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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글은 근현대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기록물의 유형을 살펴보
고 기록관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쓰였다. 수집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근현대기록물의 범위를 지정하고 기록관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기록물
의 수집과 보존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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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was written to examine the types of records gathered for 
institutions collecting modern and contemporary records, examine the role 
and scope of the archives, and determine the next steps.
By specifying the scope of modern and contemporary records for collection 
and examining their role as a record repository, I would like to consider 
approaches to balancing the collection and preserving records and suggest 
methods for developing professional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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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국가지정기록물이 수집‧관리된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여기서 ‘국가지정기록물’이란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정하여 관리함으
로써 멸실 또는 훼손될 위기에 놓인 민간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공공기록물만으로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거나 파악하는데 상당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당시 사회의 여러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민간기록물의 관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었다(최재호, 이영학, 2016, 55). 국가기록물 지정제도는 민간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보존의 필요가 공인된 기록물을 대상하는 제도로서 주된 목적은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
하는 것으로 보존과 관리는 주로 보존용품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다. 반면 11세기부터 20세기의 기록물을 전문적으
로 수집‧보존‧관리하고 있는 영국 메트로폴리탄 기록보존소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수집‧관리 뿐 아니라 보존에 관한 
교육도 전문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기록보존소에서는 통합 보존, 보존환경 
개발, 현장보존 실시, 보존용품 제공, 수집을 위한 환경 조성 등 크게 5가지의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수집, 전시, 
활용 뿐 아니라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록관으로 수집하는 모든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록관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보존하고 있는 실정이
면서도 단지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전자화하거나 환경적인 보존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학적인 관심은 크게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자체 및 많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근현대
기록물 수집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논의되었던 15년 전보다 기록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지금, 수집된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근현대기록물의 범위를 지정하고 앞으로 기록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근현대기록물의 개념과 범위
2.1 근현대기록물의 정의 

근현대기록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맥락을 이어주는 역사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수집 범위
가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록물 수집대상 혹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근현대라는 시기에 
식민통치 경험, 냉전체제 편입이라는 역사적 체험은 사적인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기록하거나 마음을 터놓고 말하기 
힘든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중앙, 지방의 공적‧사적 기록물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에 상당수
의 자료가 유실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국사편찬위원회, 2003, 6). 그러던 중 최근 몇 년간 지방자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변화된 인식 중 하나이나 수집과 활용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존‧복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여실히 필요해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간기록
물을 수집하는 목적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근현대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의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기관명 수집연도 분야 참고사항

김제시 1900년대~2010년대
지역의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기록물
(문서류, 박물류, 시청각류 등)

-

당진시 1900년대~1990년대 -

익산시 1900년대~1990년대 -

전주시 1400년대~1990년대 시민기록관 운영

<표 1> 민간기록물 수집기관(출처: 기관별 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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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관명 수집연도 분야 참고사항

청주시 1900년대~1990년대

지역의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기록물

(문서류, 박물류, 시청각류 등)

최초의 통합전문 기록관

파주시 1900년대~1980년대 DMZ 기록 수집

평택시 1900년대~2000년대 -

경상남도 1900년대~2000년대 -

증평군 1900년대~2010년대 -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1900년대부터 1990년대를 수집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수집
하는 범위 역시 사건, 역사, 문화, 행정, 인물, 음식, 마을 등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생활사 자료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간기록이자 각 지방공동체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사는 개항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굴곡을 거쳐 만들어진 지역정체성으로 
근현대사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연도
지역/기관별

김제시 당진시 익산시 전주시 청주시 파주시 평택시 경상남도 증평군

1900~ - -

749

18 -

102,761

123

- -

1910~ 4 1 63 - 14 -

1920~ 1 - 166 - 16 11

1930~ 10 - 149 - 90 26

1940~ 12 - 173 8 10 5

1950~ 41 3 480 15 38 98 41

1960~ 56 3 770 82 119 464 40

1970~ 52 5 1,040 92 357 1,602 229

1980~ 152 3 813 94 380 5,534 405

1990~ 133 3 1,116 - 690 4,392 183

기타 - - - 686 - - 5,246 - 266

<표 2> 민간기록물 수집 현황(출처: 정보공개포털(open.go.kr), 정보요청기간: 2022. 9. 20. ~ 10. 12.)

※ 기타: 1900년대 이전 또는 2000년대 이후거나 연대 미상인 기록물들을 포함하고 있음

유형별
지역/기관별

김제시 당진시 익산시 전주시 청주시 파주시 평택시 경상남도 증평군

책자류 72 15 395 1,184 269 3,852 116 32,452 59

사진류 337 2 96 1,365 20 4,188 6,812 7,144 1,136

기타 52 1 258 2,928 2 94,721 25 1,434 11

<표 3> 유형별 수집 현황(출처: 정보공개포털(open.go.kr), 정보요청기간: 2022. 9. 20. ~ 10. 12.)

당진시와 익산시, 청주시, 경상남도는 종이‧문서 등의 책자류가 많이 수집되었으며, 김제시와 파주시, 평택시, 
증평군은 사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책자류는 졸업, 수료, 표창장과 같은 증서나 편지, 계약서, 지출문서, 
기차표, 명부 등이었으며 사진류는 지역의 전경이나 활동 모습, 기념식 참석 등과 같은 행사나 개인의 추억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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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이 많은데 이는 기관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증자의 기록물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익산시는 연도별 구분 없이 1900년대로 통칭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파주시도 수집된 기록물의 연도별 분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는 시스템의 문제 뿐 아니라 기록물의 특성상 기증자에 의해 연대를 추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근현대기록물은 공모전을 통해 기증을 받고 있어 기록물의 상태가 좋은 편이나 수집되는 
양에 비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분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서고에 보관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존환경만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과학적인 부분까지 접근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기록물의 범위를 수집기관에 맞춰 1900년대부터 1990년대로 설정
하고자 하며 해당 시기에 수집되었던 기록물들을 통해 앞으로 기록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2 근현대기록물의 보존환경

우리나라에서 근현대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국가 단위 기관으로는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
원을 들 수 있다. 그 중 국가기록원에서 수집한 문서는 1945년 이후 각 기관에서 영구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대다수로 민간기록물이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록정보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한 
결손을 메우기 위해 수집된 기록물로 보인다. 반면 각 지역의 기록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일기, 수첩, 
가계부와 같은 개인의 일상적인 기록부터 상장, 졸업증서, 전쟁일지, 장례식 등과 같은 생활사 기록까지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사실상 지역에서 공모전을 통해 수집하
지 못했더라면 사라졌을 역사적 자산으로 개인이 생산해 낸 삶의 기록을 통해 과거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임에도 대부분 전문적인 보존복원의 처리 과정 없이 보관만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기록물 중 산성화
가 진행되고 있어 보존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종이 기록물을 대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3. 근현대기록물의 특성
3.1 근현대기록물의 유형과 특징

근현대기록물 중 종이 기록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제지산업과도 함께하고 있다. 1958년 한국제지공장이 설립
된 이후부터 종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는데 중성지가 개발되어 상용화되기 이전인 1980년대까지는 산성 초지법
으로 생산된 산성지가 대부분이었다. 종이의 주원료인 펄프는 친수성에다 다공질로 인쇄할 때 잉크가 번지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로진이라는 강산성 표백제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누렇게 변색이 되는 
황화현상과 함께 쉽게 바스러지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일반적인 산성지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50년에서 100년 
정도인데 기관들에서 수집하고 있는 근현대기록물 중 종이 기록물들이 누렇거나 바스러지는 것은 산성화 때문이기
도 하다. 이로 인해 1992년 정부에서는 보존 가치가 있는 모든 정부의 공문서를 중성지로 대체할 것을 각급 행정기
관에 지시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민간에서 수집하고 있는 근현대기록물들은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산성화가 진행
되고 있어 더욱 예방보존이 시급한 상황이다.

근현대기록물 수집 현황을 살펴보면 종이류 뿐 아니라 사진, 필름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근현대기
록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열화인자에 인해 노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작업이 매우 필수적이다. 특히 종이 기록물의 경우에는 반세기 만에 급속히 손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현대기록물의 가치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의 역할과 함께 기록물관리의 범위를 재정의함으로써 근현대기록물을 
보존‧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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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현대기록물 수집기관 및 특징

대부분의 기록관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별
시‧광역시‧도의 경우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기록물관리기관
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록관이 설립되는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에 반해 보존과학적인 인력과 
장비, 연구 등과 같은 질적 성장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록, 구술채록, 민간기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록물들이 수집되어 보존‧활용되는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록관의 정체성 재정립이다.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과 함께 수반되는 업
무를 의미하는데 점점 공공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중요 기록물들을 발굴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만큼 
기록관의 역할도 보존과 복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똑같은 기록관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의 정체성과 함께 수집되는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범위가 다를 것이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록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기록관의 기능과 역할이 생산과 활용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규정 또한 필요하다. 기록물을 장기 보존하여 관리해야 하는 업무가 기록관의 기본적인 역할이기
에 보존 시설과 장비, 환경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항온항습시설과 소화기, 보존상자 등 환경적
인 인프라 구축일 뿐 훼손, 멸실, 보존, 복원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4. 근현대기록물의 보존과 복원
4.1 우리나라의 보존복원기술

2007년 정부에서는 근현대기록물 보존‧복원 기술 연구 개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의 
수명을 크게 늘리는 효과를 기대한 연구로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물 보존기술 연구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전문
적인 연구 개발 경험이 부족한 이유로 2008년, 2012년, 2016년, 2022년 총 4회에 걸쳐 사업기획연구, 중장기 
기획 연구, 설계 기획연구, 효과성 분석 등의 연구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2008년 ‘기록물보존복원기술 R&D 사업 
기획 연구‘에서는 보존복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선진 기록관리기관의 기술을 획득하
기 위해서는 대학과 민간, 출연(연)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2012년 ’기록보존기술 R&D 성과분석 
및 중장기 기획연구‘에서는 유형별 재질 요소에 대한 재정의와 함께 기존 DB를 재분류하는 등 근현대기록물 분야의 
상태평가에 대한 기초 연구와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4.2 종이 기록물의 보존과 복원

근현대기록물 중 종이 기록물은 19세기부터 20세기의 산성 초지법에 따라 제조된 양지로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며 종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산 또는 산을 발생시키는 물질에 의해 쉽게 산화되어 훼손된다(전수연, 김형진, 
2017, 86).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종이의 산성화를 예방하고자 국내 최초로 대량자동화 탈산처리장비를 구입
하여 산성화된 자료들의 탈산처리를 시작하였는데 탈산처리 된 문서 중 산성을 나타내는 문서가 상당량 발견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문서를 탈산처리 함으로써 생긴 문제로 보인다. 본래 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열화인자에 의해 노화가 진행되고 본래의 성질보다 더 열악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다. 특히 종이 기록물은 그 형태가 다양한 만큼 황화현상 뿐 아니라 찢김이나 천공, 결실 등과 
같은 물리적인 손상도 상당수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 수작업인 라이닝 방법과 기계를 이용하는 
리프캐스팅이다. 서양에서 고안된 리프캐스팅은 1960년대에 동유럽에서 개발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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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종이 기록물의 수리 복원 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리프캐스팅은 결실되거나 바스러지는 훼손된 종이자료를 
복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계식 배접장비인데 종이자료의 물리적 강도 보강처리와 동시에 화학적으로 탈산처리까지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곰팡이나 해충에 의해 훼손된 자료나 산성화가 많이 진행된 신문자료에 적합한 
보존처리법으로 판단된다(박소연, 이귀복, 2009, 207). 또한 실제로 서양에서 개발된 방법이기 때문에 대체로 양지
에 적용한 사례가 많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2003년 국가기록원에서 처음 도입되어 사용되었으나 전통적인 수작업인 
라이닝 방법으로 수리 복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 리프캐스팅의 사용 빈도도 적을 뿐 아니라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종이 기록물과 함께 다양한 유형별 보존복원 장비를 활용한 재질, 용품, 상태 등을 분석
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록관의 기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4.3 근현대기록물 보존방안 제언

지식정보사회인 21세기에서 매체의 변환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기록물의 유형이다. 원본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DB를 구축하고 전자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자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기초 연구
와 함께 보존과학적인 전문 역량을 가진 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존과학적
인 전문 역량이라는 것은 문화재 보존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활발하게 전개되어진 문화재 
보존은 직접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물이 손상되었으면 그 손상요소를 제거하고 강화시켜 전시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인 현재 문화재보존의 방법은 직접적인 처리 못지않게 간접적인 예방보존을 중요시하게 
되었다(박지선, 2004, 32).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파편적으로 근현대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지
만 국가 단위 기관에서 제대로 보존복원을 하기에는 인적‧물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존과학적인 방법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수집된 근현대기록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멸실 또는 소실되어 사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집 대상이 광범위한 근현대기록물의 연대별‧유형별 분석을 통해 원형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환경
과 함께 방법이 제시된다면 기록관리와 문화재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록관리에서 의미하는 ’기록물‘과 문화재에서 의미하는 ’지류‘는 단어만 다를 뿐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를 보존복원하여 후대에 전승한다는 개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상용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닌 기록물에 관심이 많은 지금 기록학과 문화재보존학에 있는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근현대기록물 수집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수집과 보존의 균형이다. 특히 근현대기록물의 특성상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집된 당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사료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물리적인 
형태도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예방보존‘이 필수여야 한다.

사전적 의미로 ’예방‘이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을 의미하며, ‘보존’은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재보존학에서의 ‘예방보존’은 문화재의 전시, 보관, 운반, 
활용 등의 과정에서 문화재의 손상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며, 기록학에서도 
기록물의 훼손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행인 것은 근현대기록물의 
특성상 아직 많은 유형별 기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즉 원형을 ‘직접’ 보고 ‘예방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기록관의 역할 확대와 함께 근현대기록물의 유형별‧
재질별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존복원 방법을 고민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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